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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스틱, 석유화학 규탄집회 예고
가격급등에 따른 강력의지 반영 … 최소 10월 초에는 답변 나와야

플래스틱 가공기업과 석유화학기업의 원료가격과 수급에 대한 갈등이 산업자원부에 의해 잠시 일단락된 상

황에서 추석 이후 10월 초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가공기업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고 있다.

플래스틱 가공조합인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만약의 사태에 대해 2004년 10월 13-14일 양일간 

국회앞에서 집회를 신고해 놓은 상태이며 산업자원부와 석유화학기업들과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집회일정은 가공기업들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할 뿐 집회개최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

혔지만 가공기업들이 산자부 답변에 상당히 민감한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다.

산자부는 최근 원료가격 급등과 수급불안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9월10일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석유화학

기업과 플래스틱 가공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고 양측간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자 중재를 자

청하고 나섰다.

간담회에서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석유화학기업들에게 요구한 사항으로는 원료 공급 및 가격안정과 원료가

격 분기별 인상 및 사전 예시제 도입으로 압축된다. <이범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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